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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이 아닌 열망을 품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 동기부여가 올바로 되어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는 먼저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기가, 리더로 섬기는 동기가 불순하지는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의 길을 따라 살다가 보면 거룩한 열정을 품은 멋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반면에 어두운 야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야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희생을 초래하기도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나 헌신처럼 보이나 사실상 열등감을 떨쳐내려는 발버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동기를 가진 사역자들이라 해도 가끔식 그 동기부여라는 엔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열정이 자기중심적인 열정이라면 어서 그 열정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열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영혼에는 계기판이 없어 ‘엔진경고등’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기반하여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겸손을 중심으로 확인하라
대부분의 구약의 리더들은 마지못해 리더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은 권력이나 영향력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겸손은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힘을 지나치게 원하는 이들보다는 힘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힘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리더들의 뼛속에 불을 집어넣으셔서 그들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을 대언하며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리더로의 부르심은 찬사를 받기 위한 마음이나, 내가 드러나고 알려지기 위한 욕심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르심의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의 예를 들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기꺼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리더가 되려는 포부를 가진 이들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신약의 리더는 구약의 리더와는 달리 더욱 핍박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 리더가 사람들이 보기에 사모할 만한 자리가 아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라면 겸손을 핑계로 그 자리를 멀리 떠나기보다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야망이 아닌 열망이다
결국 핵심은 내가 리더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동기가 ‘야망인가 아니면 열망인가’ 입니다. 야망이 아닌 열망은 하나님의 일로 이끄는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험을 감당하게 하고, 새로운 땅으로 과감히, 그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가끔 이러한 열망이 열등감이나 자만을 만나게 되면 야망이 됩니다. 그리고 야망은 공동체 파괴의 근원이 되곤 합니다. 성취욕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야망은 자신의 리더십이나 나아가서는 교회 전체를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야망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독이 됩니다.

이렇게 야망으로 사역을 한다면 직권남용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부르셨듯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그 “양의 주인이 되라”는 부르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은 양들을 마음대로 부리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주인이 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양 떼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 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리더들의 임무는 양 떼를 먹이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 떼에게 목자는 정해져 있고, 그 주인은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열망이 야망으로 변질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 글은 『부르심의 자리』 (스카이 제서니, 두란노)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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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글(발송용)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이전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내 부르심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열망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야망인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며 야망이 아닌 열망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